
9-15-2013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시편 137:1-9 

본문: 다니엘 9:10-27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예루살렘 

도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시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다.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다니엘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게 하셔서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다.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칠십 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완료될 것을 알게 

하셨다. 이때에 그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여,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의는 주께 돌아가도 얼굴의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즉 유다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니이다. 오 주여, 얼굴의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단 9:4-8) 

 

      어떻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자신이 중보기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또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에 대하여 듣기도 한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통치자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던 왕들과 

통치자들과 조상들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했다.  칠십 년만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말씀에 합당한 회개를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중보기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십 년이 

차게 될 때 바벨론으로부터 풀어주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도록 다니엘이 민족을 

대표하여 회개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그가 회개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이다."(단 9:17,18) 

 

      마침내 다니엘은 그의 중보기도를 마무리한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니이다."(단 9:19)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 대한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를 마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마쳤을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말했다: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가 간구를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네게 알려 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단 9:21-23)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고 가브리엘이 말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칠십 주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음을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야 통치자까지 칠 주와 육십이 주가 될 

것이며, 육십이 주 후에는 메시야가 끊어질 것이며 앞으로 마지막 

한 주에 가서는 퉁치자(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시 한 번 그들을 

황폐케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육십구 주 후, 즉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온 

후  483 년이 되었을 때 기름부음 받으신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한 주, 즉 마지막 7 년 동안 있을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셨다(계 4-18) 옛날에 가브리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우리들에게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중보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미국을 축복해 달라고 할 것인가? 

한국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연단하게 될 대 환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교회들이 당해야 할 엄청난 심판을 미리 보고 있다. 

가브리엘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믿음 때문에 옥에 갇혀있고 박해받는 

공산권이나 모슬렘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방국가에서 

안일하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공산권과 모슬렘권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와 이슬람에 대항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고문받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포로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한 것처럼 말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이나 모든 서방 국가들은 이미 로마 

카톨릭이라는 큰 바벨론이 만든 WCC(국제공산주의)에 

갇혀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나 

이슬람으로 인해 박해받으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몸은 매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그들은 

다니엘처럼 양심은 자유를 얻어 큰바벨론 속에 이미 갇혀있는 

서방국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될 일들을 알게 하셨는가? 조만간 그리스도의 날, 즉 휴거의 날 

후에 들어닥칠 대 환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산화 되고 있는 한국민족과 교회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미국을 비롯하여 온 서방 국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짓고 있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들을 고백하면서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공산당에게 핵무기를 

허락하셨는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북쪽에 있는 앗시리아 

신헤립의 팔을 왜 강하게 하셨으며, 유다가 범죄하였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팔을 강하게 하셨는가? 한국교회들이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하면서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한 후에 

북쪽의 팔을 어떻게 강하게 하셔서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을 

공산화되도록 허락하셨는가? 또한 한국전쟁을 통하여 남한 땅을 

초토화 시키셨는가? 지금이야말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한국교회들이 짓고 있는 우상숭배를 하나님께 고하며 회개하면서 

중보기도할 때가 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9-15-2013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137:1-9 

Main scripture: Daniel 9:10-27 

Subject: Intercessor prayer that pleases God, and answer of God 

 

       Upon hearing the words of warning from God through prophet Isaiah 

and Jeremiah, but People of Israel not paid attention to it; then the LORD 

God of Israel raised northern Babylon to burn the city of Jerusalem as 

well as the temple of God, and to make them captives in Babylon. God 

spoke unto them again through prophet Ezekiel, and had Daniel search 

the scriptures, and pray to God so that God showed the things to come 

through Daniel. 

 

        In the midst of reading the book of Jeremiah, Daniel understood the 

number of years, whereof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eremiah the 

prophet, that he would accomplish seventy years in the desolation of 

Jerusalem. Upon knowing the good news, Daniel never rejoice, but rather 

he set his face unto the LORD God, to seek by prayer and supplications, 

with fasting, and sackcloth, and ashes saying, "And I prayed unto the 

Lord my God, and made my confession, and said, O Lord, the great 

and dreadful God, keeping the covenant and mercy to them that love 

him, and to them that keep his commandments; 

We have sinned, and have committed iniquity, and have done 

wickedly, and have rebelled, even by departing from thy precepts 

and from thy judgments: 

Neither have we hearkened unto thy servants the prophets, which 

spake in thy name to our kings, our princes, and our fathers, and to 

all the people of the land. 

O Lord, righteousness belongeth unto thee, but unto us confusion of 

faces, as at this day; to the men of Judah, and to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unto all Israel, that are near, and that are far off, 

through all the countries whither thou hast driven them, because of 

their trespass that they have trespassed against thee. 

O Lord, to us belongeth confusion of face, to our kings, to our princes, 

and to our fathers, because we have sinned against thee."(Dan. 9:4-8) 

 

       How Daniel could make a prayer that pleases the LORD God? 

Because he continued to search the scriptures and meditate them so that 

he could understand the will of God. What is prayer? It is the 

supplications don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There are many people 

saying themselves as called to be intercessor prayers praying many hours 

a day. Daniel never prayed unto God to bless the people of Israel. Rather 

he confessed to God saying, We have sinned, and have committed 

iniquity, and have done wickedly, and have rebelled, even by 

departing from thy precepts and from thy judgments: Neither have 

we hearkened unto thy servants the prophets, which spake in thy 

name to our kings, our princes, and our fathers, and to all the people 

of the land. 

Daniel made a proper intercessor prayer of repentance on behalf of the 

people of Israel according to the message of God to deliver them from 

captivity in Babylon fulfilling seventy years. In other word, Daniel 

understood the will of God that will free them from Babylon after seventy 

years are to be fulfilled, he began to pray of repentance for Israel so that 

God might fulfill his will as he planned. 

 

       After he made the prayer of repentance, he seek the mercy of God 

saying, "Now therefore, O our God, hear the prayer of thy servant, 

and his supplications, and cause thy face to shine upon thy sanctuary 

that is desolate, for the Lord's sake. 

"O my God, incline thine ear, and hear; open thine eyes, and behold 

our desolations, and the city which is called by thy name: for we do 

not present our supplications before thee for our righteousnesses, but 

for thy great mercies.."(Dan. 9:17,18) 

 

       Finally, Daniel conclude his intercessor prayer with the well known 

supplication saying, "O Lord, hear; O Lord, forgive; O Lord, hearken 

and do; defer not, for thine own sake, O my God: for thy city and thy 

people are called by thy name."(Dan. 9:19) 

 

       When Daniel was speaking in prayer, even the man Gabriel flew 

swiftly, and he spoke unto him, "Yea, whiles I was speaking in prayer, 

even the man Gabriel, whom I had seen in the vision at the beginning, 

being caused to fly swiftly, touched me about the time of the evening 

oblation. 

And he informed me, and talked with me, and said, O Daniel, I am 

now come forth to give thee skill and understanding. 

At the beginning of thy supplications the commandment came forth, 

and I am come to shew thee; for thou art greatly beloved: therefore 

understand the matter, and consider the vision."(Dan. 9:21-23) 

 
       Gabriel spoke unto Daniel that at the beginning of his supplication 

commandment came forth, that's to say, his prayer was answered. When 

Daniel prayed unto God not to defer, for things own sake, God spoke 

unto him through Gabriel that seventy weeks are determined upon the 

people and upon the holy city of Jerusalem. In other word, God spoke 

unto him how to fulfill the will of God in the future. He had to know and 

understand, that from the going forth of the commandment to restore and 

to build Jerusalem unto Messiah the Prince shall be seven weeks, and 

threescore and two weeks: the street shall be built again, and the wall, 

even in troublous times. And after threescore and two weeks shall 

Messiah be cut off, but not for himself: and the people of the prince(the 

Anti-Christ) that shall come shall destroy the city and the sanctuary in the 

last week of seven years in the Great Tribulation. 

 

       When 483 years was fulfilled after the commandment to restore and 

to build Jerusalem, Jesus Christ, the Messiah died and rose again and 

lifted into heaven, Afterwards, Jesus Christ appeared unto Apostle John 

to teach about the things to come to pass in the last one week of seven 

years in details (Rev. 4-19chapters) 

 

         Then, what kinds of intercessor prayer are we supposed to submit 

unto the Lord in these last days? Shall we give supplications unto the 

Lord to bless America? and also Korea? We are facing with the last week 

that is the last seven years of the Great Tribulation when the people of 

Israel shall be tried finally by the hands of God. And now we are seeing 

the severe judgment of God against the churches not born again of the 

Spirit. We already knew and understood through the words of God 

written in the scriptures spoken by the Lord Jesus Christ, not by Gabriel. 

The Christians in the underground churches may be interceding for the 

Christians in the western countries that are worshipping idols, even 

though they are in bond because of their faith in Jesus Christ under 

communist and Islam. The Christians being persecuted under communist 

and Islam are preaching the gospel against them exchanging with tortures. 

And they are praying for the Christians in the western free countries, as 

Daniel interceded for his people in the captivity in Babylon. 

 

       Almost western countries including America and Korea  are already 

in the bondage of WCC that is the international communist sponsored by 

Roman Catholic that shall be the Great Babylon in near future; but they 

not understand where they are. 

Even though the bodies of the Christians that are in bond under 

persecution of communist and Islam, the word of God not in bond, and 

their conscience are free as Daniel, and they are interceding for the 

Christians living in the free western countries. 

 

        Why God has opened the words of God for this church so that we 

may understand the things to happen in the future? Looking forward the 

days of the Great tribulation followed by right after  the day of Christ that 

is the day of Rapture, we are supposed to repent the sins of communizing 

for the people of Israel and Korean people as well as churches in Korea as 

well as sins of America seeking the mercy of God. We have to repent for 

the sins of idolatry and falling away from the words of God asking for the 

mercy of God on behalf of the Christians living in all the western free 

countries including America. Whosoever pray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through the Holy Ghost shall be answered by God. 

 

       Let us think about the reason why God has allowed nuclear weapon 

in North Korea yet? When Israel sinned against God, why God 

strengthened the hands of Sennacherib, the king of Assyria, and the hands 

of Nebuchadnezzar , the king of Babylon, when Judah sinned? God 

strengthened the hands of communist in North Korea communizing 

Pyongyang the Jerusalem in Korea, and desolated South Korea breaking 

the Korean War when Korean churches commit idolatry worshipping the 

gods of Japan. This is the real time for us to intercede confessing the sins 

of idolatry being committed by the Korean churches asking mercy of God. 

Amen! Hallelujah! 

 
         


